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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차산업�포인트�

독일,� 프랑스,� 스웨덴은� 중국산

배터리에� 대한� 과도한� 의존을�

피해야� 된다는� 공식� 의견을� 제

시함.� EU� 신임� 집행부의� 공식�

정책으로�채택되면�K 배터리에

게�매우�긍정적인�상황�

EU,�중국산�배터리�견제�의견�공론화�
�

Green�Industry�한병화_�02)368-6171_�bhh1026@eugenefn.com�

�

� � �

n EU�신임집행위�출범�앞두고�독일,�프랑스,�스웨덴이�중국�배터리에�대한�과도한�의존�피해야�한다고�공동�발표��� � � � � �

n 신임집행위가�100일내�결정할�핵심�추진�정책에�EU내�배터리�제조�경쟁력�확대�방안�담길�가능성�높아��� �

n 전기차에�대한�수입�규제는�시작되었으나,�중국산�배터리�견제에�대해�복수의�국가들이�공동으로�언급한�것은�처음��� �

n 독일�대표는�보다�구체적으로�배터리�핵심�원재료에�대해�중국�외�국가들로�수입을�다변화�해야�한다고�주장 

n 중국�배터리업체들의�EU�공장�건설�늘어날�것이나�원가�경쟁력은�그만큼�낮아질�것 

n K배터리에게는�긍정적인�변화.�중국산�배터리에�수입에�대해�규제�논의가�시작되면�중장기�계약을�맺는�것에�리스크�

커져.�K배터리의�유럽�시장�점유율�하락하는�속도�낮아질�것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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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는�중국산�전기차에�대한�관세�장벽을�세웠으나,�배터리에�대해서는�공식적

인�의사�표명을�삼가해�왔다.�하지만�신임�EU 집행부�내에서는�탄소중립산업�전

반에� 대해� 역내의� 경쟁력� 확보를� 해야� 한다는� 목소리가� 높다.� 지난� 주에� 독일,�� � � �

프랑스,�스웨덴�대표가�중국산�배터리에�대한�과도한�의존도를�탈피할�것을�공동

으로�발표한�것도�같은�맥락이라고�판단한다.�따라서�신임집행부의�중점�정책�과

제�발표에서� 역내의�배터리� 산업� 육성�전략과� 함께�중국에�대한� 의존도를� 탈피

할�정책�목표가�담길�가능성이�높아졌다.�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�

K 배터리가� 주도하던� 유럽� 시장은� 중국업체들의� 약진으로� 올� 연말기준으로는�

중국이� 50%를� 상회하면서� 선두가� 될� 가능성이� 높다.� 중국산� 전기차의� 판매�

증가와�더불어�배터리만�중국에서�수입하는�유럽메이커들도�늘고�있는�상태이다.�

배터리가� 전기차의�핵심이기�때문에� 이를�방치하면�유럽은�결국� 전기차에�대한�

경쟁력을� 상실하게� 되는� 것이다.� EU 가� 중국산� 배터리에� 대한� 다양한� 규제를�

가하게�되면�그들의�역내�진출이�늘어날�것이다.�하지만,�그만큼의�가격경쟁력이�

낮아질�수�밖에�없다.��� �

�

현재�K 배터리�부진에�가장�큰�이유는�유럽의�전기차�판매�부진과�중국업체들의�

약진이다.�2021 년�유럽�시장점유율�70%를�상회했었는데,�올�연말에는�50%를�

하회할� 가능성이� 높다.� 유럽� 전기차� 시장� 크기가� 미국� 대비� 약� 1.9 배� 크다는�

것을� 감안하면� K 배터리가� 중국업체들에게� 입은� 타격은� 그만큼� 컸다.� EU 가�

배터리에� 대한�제조를�철저히�역내� 중심으로�가져간다는�정책을�세운다면� 이는�

K 배터리와�중국배터리�간의�가격경쟁력�격차를�대폭�낮추는�계기가�될�것이다.�

여기서�더�나아가서� 중국산� 배터리에� 대한�허용� 수준을� 전략적으로�결정한다면�

유력한� 대안인� K 배터리에게는� 큰� 기회가� 될� 수� 있다.� 전기차업체들은� 중국산�

배터리에� 대한� 규제가� 있을� 것으로� 예상되면� 중장기� 구매� 계약을� 체결하기가�

쉽지�않아진다.�트럼프의�재등장에�투자심리가�악화된�K 배터리에게�EU 의�변화�

조짐은�숨쉴�공간으로�충분히�작용할�수�있다.�� � � � � 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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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

�EU,�중국산�배터리�견제�시작�

중국업체들의�가격�경쟁력�

낮아질�것�

K배터리에�긍정적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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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liance�Notice�

당사는�자료�작성일�기준으로�지난�3개월�간�해당종목에�대해서�유가증권�발행에�참여한�적이�없습니다�

당사는�본�자료�발간일을�기준으로�해당종목의�주식을�1%�이상�보유하고�있지�않습니다��

당사는�동�자료를�기관투자가�또는�제3자에게�사전�제공한�사실이�없습니다�

조사분석담당자는�자료작성일�현재�동�종목과�관련하여�재산적�이해관계가�없습니다�

동�자료에�게재된�내용들은�조사분석담당자�본인의�의견을�정확하게�반영하고�있으며,�외부의�부당한�압력이나�간섭�없이�작성되었음을�확인합니다�

동�자료는�당사의�제작물로서�모든�저작권은�당사에게�있습니다�

동�자료는�당사의�동의�없이�어떠한�경우에도�어떠한�형태로든�복제,�배포,�전송,�변형,�대여할�수�없습니다�

동�자료에�수록된�내용은�당사�리서치센터가�신뢰할�만한�자료�및�정보로부터�얻어진�것이나,�당사는�그�정확성이나�완전성을�보장할�수�없습니다.�따라서�어떠한�경우에도�

자료는�고객의�주식투자의�결과에�대한�법적�책임소재에�대한�증빙자료로�사용될�수�없습니다�

� �

투자기간�및�투자등급/투자의견�비율�

종목추천�및�업종추천�투자기간:�12개월��(추천기준일�종가대비�추천종목의�예상�목표수익률을�의미함)� 당사�투자의견�비율(%)�

ㆍSTRONG�BUY(매수)� 추천기준일�종가대비�+50%이상� 0%�

ㆍBUY(매수)� 추천기준일�종가대비�+15%이상�~�+50%미만� 95%�

ㆍHOLD(중립)� 추천기준일�종가대비�-10%이상�∼�+15%미만� 4%�

ㆍREDUCE(매도)� 추천기준일�종가대비�-10%미만� 1%�

(2024.09.30기준)�

�


